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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림픽은 꿈의 무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니…! 드디어 기다

리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던 

올림픽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야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첫 목표는 선발전의 통과였습니다.

주위의 몇몇 분들도 ‘조금 늦은 거 아닐까? 나이가 많아 

서…’라고 이야기 했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국가대표로 선

발되리라는 확신이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사람들의 염려를 무릅쓰고 출전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쩌지?’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커질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올림픽 이후 부상을 이겨낼 때 제게 동기 부여

가 되었던 올림픽이기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득했

습니다. 어찌나 간절했는지, 어느 날부터 연습장에 들어갈 때 

얼음에 손을 대고 성호경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

만 하느님을 찾는 건 아닐까?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자

격은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느님의 도움에 대한 간

절함과 절박함이 저를 조금 뻔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

느님,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본 적이 없습니

다. 늘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이번만은 저 자신을 위해 기

도합니다. 사실 당신께 저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

는 스스로 잘해서 하느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팀에 선발되었습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 8

년 만에 다시 참가하게 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올림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선수촌 안의 작은 기도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 그리고 연락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

시는 신부님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올림픽 전에도 신부님

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가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

락줘요. 미사 봉헌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어요.’ 

선발전을 마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평

창올림픽은 아쉽게도 눈에 보이는 멋진 결과는 없었습니

다. 멋지게 준결승전을 치르고 결승전에서 좋은 결과를 위

해 달리던 중 후배 선수가 넘어져 입상조차 하지 못했습니

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저는 하느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뻔뻔함이 생겼고, 신부님과 둘이서만 드린 

미사의 추억도 생겼고, 메달이 없어도 ‘고생했다. 자랑스러

웠다.’ 말해주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에 저의 올림픽

은 너무도 행복한 올림픽이었습니다.

다시 올림픽을 도전한다고 하면, ‘더 늦은 나이라고, 불

가능할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성호경을 

긋고 얼음판을 나서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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